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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았다. 또한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발달경로에 국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9

년도에 한국의 3개 도시 소재 4개 중학교와 미국 Alabama 주의 3개 중학교에서 수집된 총 754명(한

국 462명; 만 12∼15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 초기 청소년의 국가 간 차이를 조사하

기 위해 양국에서 같은 도구와 절차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족지지만이 자아

가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

가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각각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경

로의 국가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과 Wald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

과,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 유의하였

다. 반면,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가 또래 괴

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청소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자아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

을 주는 발달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의 다양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에 고려해야 

할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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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아가치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전반적인 가치로,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대

한 종합적 평가를 의미한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Harter, 

1990). 자아가치는 일상 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데(박선희, 2014), 이러한 경

험을 성공적으로 해낼 때 긍정적 자아가치가 형성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하

게 발생하는 신체․인지․정서․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는 

시기로(Steinberg & Morris, 2001), 이 시기 형성된 자아가치는 이후 성인기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rth, Robins & Widaman, 2012). 

한편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9년 청소년건

강행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28.2%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이다(매일경제, 2020). 특히 우려되는 점은 

최근 청소년들의 자해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7.9%의 중학생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자해 관련 상담 건수 또한 2018년에 2만 

7,976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였다(동아일보, 2019). 이에 청소년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논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Harter(1990)는 자아가치 발달에 타인과의 경험 속 그들의 관점과 평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Cooley의 ‘면경자아 이론’과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토대로 부모, 교사, 친구 등 주요한 타인의 지지가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해왔다. 즉,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

과의 관계는 단․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irkeland, 

Melkevik, Holsen & Wold, 2012),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친구지지는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정감과 존중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son & Demaray, 

2007). 

한편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에 만연한 대표적인 문제로, 우울과 불안, 

자아가치를 비롯한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awker & Boul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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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아가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자아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높은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받는 청소

년들은 또래 괴롭힘을 덜 경험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olt & Espelage, 2007). 이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초기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여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뜻한다(Mishna et al., 2016).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우울증상과 불안에 취약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Hankin 

& Abramson, 2001), 이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초기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대

표적 원인으로 꼽힌다(Grills & Ollendick, 2002).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 피해에 장기

간 노출된 청소년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쉽게 부적응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Erath, 

Flanagan & Bierman, 2008). 또한 부정적 경험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자아가치가 

감소하기도 한다(Grills & Ollendick, 2002). 즉, 자아가치 변동성이 큰 초기 청소년기

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는 자아가치에 큰 흠집을 내게 되는 것이다

(Shahar & Henrich, 2010).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 각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이들 변인 간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Mishna et al., 2016). 특히,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자해, 자살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날

로 커지는 현시점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예방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러한 발달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시급하다. 한편, 미국에

서는 다양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 적응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신경민, 2018). 그러나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국외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

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발달경로에 국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연구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초기 청소년이 청소년이라는 공통적 발달 특성을 공유

하나(김정규, 2009), 가족 및 친구관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가족지지, 친구지

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가 자아가치 형성에 이르는 발달경로에서 한

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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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

Harter(1990)에 의하면 자아가치(global self-worth)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전

반적인 가치로,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지식의 총합을 말한다. 자

아가치는 자아존중감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자아지각(self-perception)과 자아존

중감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소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Harter, 

1990).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자아가치와 자아존중감을 상호교환 가능한 단어로 

보고 혼용하고 있다(노영주, 김순혜, 2016; Jenkins & Demaray, 2012; Miller, 2000; 

Mishna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아가치와 자아존중감을 혼용하고자 한다. 

긍정적 자아가치는 청소년 자신과 그들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Baumeister 

et al., 2003), 개인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한다(Jenkins & Demaray, 2012). 

반면, 부정적 자아가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및 신체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Sowislo & Orth, 2013).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긍정

적 자아가치 발달의 장․단기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

년기는 자아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로(Fenzel, 2000), 이 시기 청소년은 자신이 진

정 누구인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한다(Steinberg 

& Morris, 2001). 또한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 동안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은 

자아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Harter & Whitesell, 2003). 그리고 이 시기 형성

된 자아가치는 그 수준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Fenzel, 2000; Orth 

et al., 2012).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

가치 형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자아가치

자아가치는 청소년의 일상인 학교생활, 학업성취,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박선희, 2014). 가족 중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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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청소년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Birkeland et al., 

2012),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모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ahin, Barut & Ersanli, 2013).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자아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박은민, 2010). 실제로 또래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가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숙경, 문혁준, 2012; Shapka & 

Keating, 2005).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부모

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Steinberg & Morris, 2001).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학교와 더

불어 청소년의 주요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중요한 환경으로, 청소년의 삶에서 가족

과 친구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의 지지 모두 초기 청소년의 자

아가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고,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독립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또래 괴롭힘은 주변 성인에게 포착되기 쉽지 않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부정적 영향 때문에 보고를 꺼리기 때문이다(Oliver 

& Candappa, 2007). 따라서,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Demaray & Malecki, 2003). 특히, 가족과 친구의 지

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dler, Feifel, Rohrmann, Vermeiren & Poustka, 2010).

많은 연구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비롯

한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Reijntjes, Kamphuis, 

Prinzie & Telch, 2010). 특히 우울증상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관계나 과제 해결 상황에서 자아가치에 손상을 주는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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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hahar & Henrich, 2010). 한편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의 인과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발생 및 지속 원인으로 낮은 자아가치를 주목하였다(Orth 

et al., 2012). 하지만 좀 더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자아가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장신재, 김희수, 2019; Steiger, Fend & Allemand, 

2015), 시간에 걸쳐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가 서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Johnson, Galambos & Krahn, 2016; Sowislo & Orth, 2013).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 간의 영향은 특히 초기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

해서 이해해야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 학업성취, 새로운 환경과 타인에의 적

응과 같은 변화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여 내재화 문제가 쉽게 촉발되는 취약한 

시기이다(Hankin & Abramson, 2001). 내재화 문제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타인의 평

가에 과민해지게 만들어(Harter & Whitesell, 2003),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Shahar & Henrich, 2010). 즉 초기 청소년기 만연한 또래 괴롭힘 

피해와 같은 스트레스 경험은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결국 자아가치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4.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서의 국가 차이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자아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러나, 몇몇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높은 지지가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덕, 2016; Birkeland et al., 201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권 모두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dy & Grusec, 2006). 긍정적 친구관계 역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정미선, 2010; Shapka & Keating, 200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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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를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

율성 침해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관심으로 여길 수 있다(최인재, 2005). 특히 독

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부모-자녀 관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Wang & Leichtman, 2000). 한국과 미국을 포

함한 5개국의 부모 양육방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부모는 미국 부모에 비해 자녀

와 시간을 자주 보내며 잦은 대화를 하는 민주적 양육을 덜 하고(윤인진, 임창규, 정

재영, 2007), 더 통제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또한 한국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청소년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부

모-자녀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영준, 이미경, 2014).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는 또래 괴롭힘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반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또래 괴롭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훈, 송주영, 2009). 

이렇듯 문화권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이를 지각하는 청소년의 태도, 그리고 또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에 대해 국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를 매개로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매개경로에서 국가 차이를 보일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

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자아가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국

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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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임의로 선정된 

4개 중학교의 학생 462명, 미국 Alabama 주 제퍼슨, 몽고메리, 터스칼루사 카운티에

서 선정된 3개 중학교의 학생 292명으로 총 754명이다1).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또래 관계, 심리정서적 적응, 자아가치, 대처 행동 등의 문화 비교연구

를 위해 한국과 미국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검사를 진행하

였다. 총 754명의 청소년 중 성별에 응답하지 않은 한국 청소년 7명을 제외하고 남자 

청소년은 339명(45%, 미국=116명), 여자 청소년은 408명(54.1%, 미국=17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3.64세(SD =0.61)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67세(SD =0.58), 미국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59세(SD =0.65)였다. 본 연구는 연

세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7001988-201912-HR-469-06)과 미국 Alabama 대

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8-08-1415). 

2. 측정도구

1) 가족지지,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이용하여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신준섭, 이영분

(1999)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여러 인

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다(Canty-Mitchell & Zimet, 2000). 이 

척도는 각각 4개 문항의 가족, 친구, 주요한 타인의 지지를 묻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 책임연구원들의 연고지에 기반하여 임의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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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측정하는 4문항의 평균과 친구지지를 

측정하는 4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에 대한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89와 .926, 미국 청소년은 .890과 .926이

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가족지지가 .891, 친구지지가 .925이었다.

2)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Crick과 Grotpeter(1996)가 개발한 사회경험질문지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을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임지영(1997)이 수정․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15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인 명백한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그리고 친사회

적 행동의 부재를 각각 5문항씩 측정하고 있다.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문항을 평

균 낸 값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13, 미국 청소년은 .876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848이었다.

3) 내재화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고한 우울증상과 사회적 불안으로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

였다. 먼저,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한국과 미국 모두 Weissman, Orvaschel과 Padian 

(1980)이 개발한 청소년용 우울측정척도(CES-DC;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hildren)를 허만세, 이순희와 김영숙(2017)이 축약하여 구성한 한

국판 CES-DC 11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

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대부분 그렇다’ (3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11문항을 평균 낸 값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상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93, 미국 청소년은 .856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848이었다.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

- 286 -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은 한국과 미국 모두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와 Beidel, 

Turner와 Morris(1993)의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를 토대로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개발한 한국판 아동 및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

국 모두 요인적재(factor loading)값이 높은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5점 척

도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2문

항을 평균 낸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

소년이 .933, 미국 청소년은 .925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929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과 사회적 불안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6, 

p<.01). 두 척도의 단위가 서로 달라 우울증상과 사회적 불안 각각의 평균값을 Z값으

로 표준화한 후, 두 값을 다시 평균 내어 내재화 문제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점수

(composite score)로 사용하였다. 

4) 자아가치(global self-worth)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Harter(1988)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아지각 척도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SPPA)를 이용하여 자아가치를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정선혜(2000)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SPPA는 총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인 자아가치를 측정하는 5문항만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1부터 4점까지 응답범주를 가지며, 분석에는 5문항의 점수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즉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자아가치

가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가치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59, 미국 청소년이 .843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85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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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년, 부모 결혼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인

으로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자아가치 수준, 또래 괴롭힘 빈도, 내재화 

문제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학년을 

통제하였다(이순희, 허만세, 2014; Helsen, Vollebergh & Meeus, 2000; Holt & Espelage, 

2007). 학년은 중학교 1학년 재학은 1로, 2학년 재학은 2로 코딩하였다. 또한 부모님

의 이혼 혹은 사별 등과 같은 가족 해체 경험이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부모 결혼상태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Mandara & Murray, 2000). 청소년의 부모님이 결혼상태인 경우를 0으로, 사별 혹은 

이혼 등의 상태를 1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을 위해서 MacArthur

가 개발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사다리 척도를 Goodman과 그의 동료들(2003)이 

수정한 청소년판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며, 객관적 사회경제적 위

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h-Manoux, Marmot & Adler, 2005). 한국

에서는 본 연구자와 한국어, 영어 모두에 능숙한 발달 전공 대학원생이 번안한 것을 

또 다른 발달 전공 대학원생이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히 번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 검사를 진행하였다. 척도는 10개의 층으로 구성된 사다리 모양의 시

각적 도구이며,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각각을 2

개의 사다리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묻는 사다리 도구는 

각각 1부터 10까지로 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사회적 위치와 경제

적 위치 점수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SPSS 25.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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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plus 8.3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

하여 자아가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따른 매개경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과 Wald 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결혼상태를 통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값,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TL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을 알아보았다. 이중 χ2값이 작고, p-value는 유의수준보다 클 때 모형이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Keith, 2014). CFI와 TLI는 .95 이상일 때, RMSEA는 .06 이하일 

때 적당한 적합도를 나타낸다(Hu & Bentler, 1999).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

랩(Bootstrap)을 이용하여 10000번의 무작위 표집을 반복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의

미한다(김수영, 2016).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일 

경우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Kline, 2005),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인

의 왜도, 첨도 절대값은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두 국가의 청소년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가족지지 평균은 5.55, 친구지지 평균은 5.48로 청소년들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비

교적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평균은 1.86

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고, 자아가치의 평균은 2.86으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의 국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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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t = -7.32, 

p<.001)과, 내재화 문제(t = -3.32, p<.01)를 보고하였다. 반면 자아가치는 한국 청소년

이 미국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80, p<.001). 

표 1 

국가에 따른 주요 변인의 t검정 결과

측정변인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t(p)

가족지지
한국 438 5.62 1.28

 1.66(.098)
미국 272 5.44 1,46

친구지지
한국 438 5.54 1.33

 1.46(.146)
미국 272 5.38 1.47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한국 462 1.72 .43

-7.32(.001)***

미국 281 2.01 .57

내재화 문제
한국 462 -.08 .84

-3.32(.01)**

미국 291 .13 .88

자아가치
한국 450 2.78 .72

-3.80(.001)***

미국 280 2.98 .70

**p<.01, ***p<.001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r = -.31, p<.01), 내재화 문제(r = -.36,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아가치(r =.40,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친구지지 역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r = -.52, 

p<.01), 내재화 문제(r = -.34,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아가치(r =.2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내재화 문제(r =.4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아가치(r = -.32,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재

화 문제는 자아가치(r = -.62,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국가별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표 2)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각각의 

결과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 가족과 친구지지가 높을 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는 감소하고, 자아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

에서 매개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모두 독립변인인 가족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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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지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아가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개변인으

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국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한국 청소년 N =462, 미국 청소년 N =292)

측정변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

가족지지 -  .44** -.24** -.33**  .37**

친구지지  .34** - -.53** -.34**  .31**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38** -.52** -  .40** -.28**

내재화 문제 -.39** -.34**  .56** - -.66**

자아가치  .49**  .27** -.50** -.64** -

**p<.01

주. 우측 상단은 미국 청소년, 좌측 하단은 한국 청소년 결과임.  

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또래 괴

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

았다. 먼저 미국과 한국 청소년 모두를 합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07(df=1, p = 

.79), CFI=1.00, TLI=1.02, RMSEA=.00(90% C.I.=.00∼.06)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

도를 보였다(그림 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 =

-0.02, p<.001), 내재화 문제(b = -0.14, p<.001)와 자아가치(b =0.11, p<.001)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였다. 친구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 = -0.06, p<.001)에 미

치는 직접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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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N =754)

***p<.001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하며,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다음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를 통해 자아

가치에 미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10000번의 무작위 

표집을 통한 부트스트랩 분석을 하였다. 표3과 같이, 가족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b =0.01, 95% C.I.=.005∼.025)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통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매개경로도 유의하였다(b =0.06, 95% C.I.=.039∼.083).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통해 자아가치에 미치는 매개경로도 유의하였다(b =0.05, 

95% C.I.=.03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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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 검증(N =754)

매개효과 경로 B 95% C.I.

가족지지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0.06*** .039∼.083

가족지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0.01*** .005∼.025

친구지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0.05*** .038∼.064

***p<.001

주. 유의한 매개효과 경로만을 포함하였음.  

3.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서의 국가 차이 검증

앞서 살펴본 구조 모형에서 국가에 따른 간접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Wald test를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09(df=2, p =.96), CFI=1.00, TLI=1.04, RMSEA=.00(90% C.I.=.00

∼.00)로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림 2와 같이, 한국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b = -0.15, p<.001)와 

자아가치(b = 0.09,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고,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 =

0.00, ns)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지지의 경우 직접 영향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b = -0.06, p<.001)에만 유의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

해 경험의 직접 영향은 내재화 문제(b =1.66, p<.001)에만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국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자아가치(b = -0.48,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미국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 = -0.03, p<.001), 내재화 

문제(b = -0.11, p<.001), 자아가치(b =0.13,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친

구지지의 직접 영향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 = -0.06, p<.001)에만 유의하였다. 미

국 초기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내재화 문제(b =2.08, p<.001)와 자아가치

(b = -0.65,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 문제 또한 자아가치(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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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그림 2.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 N =462, 미국 청소년 N =292)

***p<.001

주. 얇은 실선은 한국 청소년의 경로, 굵은 실선은 미국 청소년의 경로를 의미함.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그림의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다음으로 Wald test를 통해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간접 영향의 국가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통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는, 미국 

청소년(b = 0.04, 95% C.I.= 0.015∼0.077)과 한국 청소년(b = 0.07, 95% C.I.= 0.041∼

0.107)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경로 역시, 미국 청소년(b = 0.05, 95% C.I.= 0.031

∼0.069)과 한국 청소년(b = 0.05, 95% C.I.= 0.032∼0.070) 모두 유의하였다.

한편,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로 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청소년(b = 0.02, 95% C.I.= 0.007∼0.042)의 경우 유의한 반면, 한국 청소년(b =

0.00, 95% C.I.= -0.005∼0.003)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때 Wald test 결과 이러한 국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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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국 청소년(b = 0.02, 95% C.I.= 0.012∼

0.042)의 경우 유의하였지만, 한국 청소년(b = 0.00, 95% C.I.= -0.013∼0.010)은 유의

하지 않았다. 또한 Wald test 결과 이러한 국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임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청소년의 친구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b = 0.04, 95% C.I.= 0.014∼0.067)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청소년(b = 0.00, 95% C.I.= -0.024∼0.031)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Wald test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국가 차이 검증(한국 청소년 N=462, 

미국 청소년 N =292)

매개효과 경로 국가 매개효과 95% C.I.

가

족

지

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자아가치

한국 0.00 -0.005∼0.003

미국 0.02* 0.007∼0.042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한국 0.07* 0.041∼0.107

미국 0.04* 0.015∼0.077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한국 0.00 -0.013∼0.010

미국 0.02* 0.012∼0.042

친

구

지

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자아가치

한국 0.00 -0.024∼0.031

미국 0.04* 0.014∼0.067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한국 0.05* 0.032∼0.070

미국 0.05* 0.031∼0.069

***p<.001

주.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하지 않은 매개경로는 표에서 제외함. 95% 신뢰구간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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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 간의 직․간접적 영향과 국가에 따라 매개경로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의 3개 도시 소재 4개 중학교와 미국 Alabama 주의 

3개 학교에서 수집된 총 754명(한국 462명; 만 12세∼15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년과 부모 결혼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반면, 친구지지는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순희, 허만세, 2014; Roberts et al., 2000). 반면,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

달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김애경(2003)의 연구를 지지

하나,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Chu, Saucier & Hafner,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

달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주요한 타인이 친구보다 부모인 경우가 

더 많다(Helsen et al., 2000). 즉, 초기 청소년기는 주된 관심이 친구로 점차 옮겨가

기는 하나, 부모의 직접적 영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초기 청소

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친구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

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자아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동시에 간접 영향 역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가 대인관계

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Roberts et al., 2000), 가족의 지지를 지각한 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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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Stadler et al., 2010). 반면, 본 연

구에서 친구지지는 자아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초기 청소년기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원으로(Fenzel, 2000), 높은 

친구지지는 부정적 또래 경험을 예방하고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 결국 긍정적 자아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Mishna 

et al., 2016)를 지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과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 중 일부 변인 간의 관계만

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친구지지가 어떠한 발달경

로를 거쳐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다집단 분석과 Wald test를 통해 가족 및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의 국가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 자아가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매개경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종과 문화권에 

상관없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의 양육이 자아가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지하며(Kang et al., 2003), 부정적 정서 예방을 목적으로 가족지지를 증진

시키는 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 초기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를 모

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 친구지지가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

년기 친구관계가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며(박은민, 

2010; Fenzel, 2000),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 증진을 위해 친구 혹은 같은 학급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s)을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

치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

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청소년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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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청소년의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한국 부모는 미국 부모에 비해 덜 민주적이고, 

더 통제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선이 외, 2008), 비록 한국 사회에서 

통제적 양육방식을 자녀가 애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박영신, 김의철, 

2004), 부모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획득이 주된 발달과업인 이 시기 통제적 양육

은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육방식과 더불어 학

업이 가족관계 내에서 주된 관심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지지를 얻더라도 학업 관련한 것에 치중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했고, 연구모형에서 가족지지와 높은 상관을 가지며 또래 괴롭

힘 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친구지지가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주는 영향 

역시 미국 청소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미국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긍정적 

자아가치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하며, 한국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은 자

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더 영향을 줬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래와의 활

동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

한 미국 연구결과(Davidson & McCabe, 2006)와 맥을 같이하며, 한국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는데 학업이 매우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한 연구(김현순, 

2014)를 지지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

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만큼 

여전히 친구지지 증진을 통해 부정적 또래 경험과 부정적 정서를 예방하는 것이 긍정

적 자아가치 형성에 중요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가 자아가치로 이어지는 발달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적절함에도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 모두 상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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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는 변인이기에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에 이르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 경

험은 개인외적 변인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함께 독립변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증진을 위해서 가족지지, 친구지지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추후연구에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

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도시의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가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각각에 대한 연

구는 상당 부분 존재하나, 이들 간의 발달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청

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아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가운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 자아가치 증

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향상을 위

한 예방적 개입을 실행할 때 친구와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를 낮추어 자아가치를 향상시키는 매개경로는 미국 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하였는데, 이

는 가족을 포함한 청소년 자아가치 증진을 위한 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반드

시 한국 사회의 가족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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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al pathways from family and friend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early adolescents: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A

Park, Mi Yeon*․Kim, Hyoun K.**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developmental paths through which perceived family 

and friends support influenced self-wor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these paths varied between Korea and the USA. Data from 754 early adolescents (462 

in Korea; ages 12 to 15 years)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When 

early adolescents from both countries were considered together, the direct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self-worth were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self-worth was significantly mediated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and self-worth was 

significantly mediated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Multigroup 

analysis and a Wald test were conducted to identify any cultural differenc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diating paths from family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from family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from friend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were 

significant for U.S. adolescents only.  

Key Words: early adolescent,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self-worth, cultur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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